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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11
월 1831년: 

윌리엄 이 

매클렐른은 

조셉 스미스와 다른 몇 

명의 장로들과 함께 교회 

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불과 며칠 

전, 조셉은 윌리엄에게 

계시를 하나 주었는데, 

거기에는 윌리엄이 오직 

하나님께만 여쭈어 보았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들어 있었다.(교리와 

성약 66편 참조)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선지자의 

계시들을 “계명의 

책”이라는 책으로 

편찬하여 출판하기로 

결정했다.(나중에 “교리와 

성약”으로 지칭됨)

유익하고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알았다고 선언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2

교리와 성약 

67~70편
6 월  2 1일 ~ 2 7 일

결과: 전직 학교 교사였던 윌리엄은 주님의 

과제를 받아들여 계시를 직접 써 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1 윌리엄은 그 

실패를 토대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자신의 

간증을 강화할 수 있었다. 대회에 참석한 다른 

장로들과 함께, 윌리엄은 그 계시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며” 그것은 “모든 이에게 

어려움: 장로 중 몇몇은 이 계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계시의 문장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를 

지명”하여 그 계시와 “같은” 것을 쓰게 하되,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장로들은 계시들이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계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증거”해야 했다.(교리와 성약 67:5~8 참조)

토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는가?
주

 1. See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162, josephsmithpapers.org.

 2. See “Testimony, circa 2 November 1831,” 121, josephsmithpapers.

org; spelling 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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